
응모작 5.  하나의 지도, 스무 개의 진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진로 수업은 많았지만 지도와 통계로 진로를 본 적은 없었다

  - 강연, 검사, 발표는 매년 했다. 그러나 학생이 자기 진로를 지역 데 

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는 활동은 없었다. 통계와 지도를 붙여 심도 

있는 진로지도를 해보고 싶었다. 2026년 3월, 담임 학급 30명에게 

먼저 물었다.

  - 세 문제는 하나였다. 자기 지역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도구가 없었 

던 것이댜 돈이 들지 않고, 설치가 필요 없고, 어느 학교에서든 당 

장 켜서 쓸 수 있는 도구. SGIS가 그 조건에 맞았다.

□ 추진과정

◦ 실패시키려다 생각을 바꿨다

  - 원래는 학생이 먼저 실패를 겪고 데이터로 원인을 찾는 구조였다. 

그런데 사전 조사에서 학생들은 도구 활용에는 호의적이었으나 

(3.57) 실패를 감수하는 방식에는 소극적이었다(2.87). 그래서 학생 

이 먼저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적고 그것을 SGIS로 확인하는 구 

조로 바꿨다. 실패는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예상과 

다를 때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으로 위치를 옮겼다.



□ 추진과정

◦ 메뉴를 정해주지 않았더니, 여섯 명이 여섯 개의 문을 열었다

  - “네 진로와 관련된 걸 찾아봐”라고만 했댜 결과는 아래처럼 홑어

졌다. 서비스만 갈린 게 아니라 쓰는 방식까지 갈렸다.

◦ 사례1) “많은 거랑 비중이 높은 건 다르네요”- 통번역 지망

  - 학생은 먼저 외국인 주민이 몇 명 사는지 지도로 봤다. 안산·수

원·화성·시흥처럼 큰 도시가 진하게 나왔다. 예상대로였다. 그런

데 한번 더 봤다. 이번에는‘외국인 수’가 아니라‘전체 주민 천 

명 중 외국인이 몇 명인가’로 바꿔서 봤다. 같은 지역, 같은 해, 

기준만 바꾼 것이다.



  - 색이 뒤집히는 지역이 있었다. 학생의 결론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 

과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를 수 있다”였다. 그리고 

진로로 넘어갔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방 산업단지일수록 행정 

의료 교육의 통역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 통번역을 개인의 

외국어 실력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로 다시 본 것이다.

◦ 사례2) 같은 동네인데 열 배 – 초등학교 지망

◦ 사례3~6) 통념이 깨진 자리들



  - 유전공학 지망 : 이 학생은 연구소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따로따

로 봤댜 연구소는 서울 경기에 8,000곳 넘게 몰려 있는데, 병원

은 서 울 경기를 다 합쳐도 1,400곳 정도였다. 경남은 연구소 508

곳, 병원 339곳으로 둘이 비슷했다. 즉 병원은 사람 사는 곳마다 

고르게 있지 만, 연구소는 수도권에만 몰려 있댜 유전자 연구로 

새 치료법이 나와 도 그걸 쑬 병원이 멀리 있으면 환자한테 닿기 

어렵다. 학생은 연구소 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도

에서 발견했다.

  - 전자공학 지망 : 세 업종을 같은 해, 같은 지역으로 나란히 봤다. 

반도체는 경기 1,924곳에 경남 71곳, 전자부품은 경기 4,288곳에 경 

남 318곳 수도권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기계  장비 제조업은 

경 남 7,444곳, 부산 5,061곳으로 만만치 않다.

    경남에 공장이 없는 게 아니다. 기계는 많은데 반도체와 전자부품만 

없는 것이다. 전자공학을 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하지만, 기계 쪽

으로 방향을 틀면 고향에서도 일자리가 있다. 학생은 진로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표 하나로 확인했다.

  - 애니메이션 지망 : 이 학생은 도시계획 책에서 "회사들은 교통이 좋

고 비슷한 회사가 모여 있는 곳에 자리 잡는다”는 내용을 읽었다. 

애니메이션 회사도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SGIS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이라는 항목이 없었다.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가장 비슷한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올 

대신 썼다. 그리고 보고서에“애니메이션만 따로 본 건 아니다”라

고 밝혀뒀다. 자료가 딱 맞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는 

것, 어른들도 잘 못 하는 일이다.

    결과는 서울 10,156곳, 경기 7,888곳, 인천 1,413곳. 전국의 76%가

    수도권에 있었다. 책에서 읽은 대로였다. 학생은 애니메이터가 되려

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숫자로 확인했다.

□ 추진성과

◦ 3월에 물었던 걸 9월에 똑같이 물었다.

  - 열 개 문항이 모두 올랐다. 가장 크게 오른 것은 "공공데이터로 지 

역 문제를 분석해 본 경험"으로 2.03에서 3.81(+1.78)이다. 이 항목 은 

수시 원서나 진로 상담으로는 오를 수 없다. SGIS 활동이 아니 면 생

기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 활동을 보는 눈도 바뀌었다. "학교 진로 활동이 실제로 도움이 된 

다”는 2.67에서 3.81로, 설계 단계에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해 제

외했던 "실패를 겪는 프로젝트형 수업”선호는 2.87에서 3.67로 올

랐다. 해보기 전과 후가 달랐다.

  - 탐구 결과는 각자의 진로 계열에 맞는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이어졌 

고, “앞으로도 SGIS를 쓰겠다" 3.88, “후배에게 추천하겠다” 4.19

로 지속 의향이 확인됐다



◦ 한 반에서 세 반으로, 여섯 명에서 43명으로

  - 담임 학급에서 설계한 절차를 그대로 두 학급에 옮겼다. 재설계 없 

이 작동했고, 앞의 여섯 사례 중 다수가 확대 학급 학생이다. 43명 이 

사용한 SGIS 서비스는 12종으로 흩어졌다. "진로마다 다른 지도”는 

여섯 명의 사례가 아니라 43명의 분포로 확인됐다.

  - 이 모형은 예산 설치 외부 강사가 필요 없고, 진로활동 시간을 쓰므

로 교사의 전공을 가리지 않는다. 산출물 검토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

영해 활동지에 수치 기재란과 출처 구분란을 신설했고, 개정 전후 양

식을 모두 공개한다.


